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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 이른바 '메

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약속했

던 ‘한국인 강제노역 인정 및 희생자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강제

노동 역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음

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며 많은 한국인들이 군함도에 강제 동원되어 노역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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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왜곡 및 은폐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개관한 도쿄 산업

유산정보센터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처참했던 노동환경과 학대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전시를 개최하는 등 역사적 진실을 숨겨왔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군함도에서 자행한 한국인

강제노역을 부정하는 점, 그리고 오히려 학대 사실을 숨기는 거짓 전시로

희생자들을 모욕한 점에 대해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즉시 역사왜곡 행태를 중단하고,

군함도 등재 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후속조치들을 속히 재이행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수많은 한국인을 군함도로 강제동

원해 노역시킨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전시

로 희생자 및 유족들을 모욕한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군함도에

서의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국제사회 앞에 공식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내의 전

시물 중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노역 실상을 왜곡하는 전시물

들을 역사적 진실만을 반영하도록 변경하고, 한국인 희생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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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할 2022년 이행

경과보고서에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과 당시 열악했

던 노동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진실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군함도 세계문화유

산 등재 시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조치들을 불이행함에 따른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함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또

한 지속적으로 거부 할 시 유네스코에서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재 취소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를 국제사회

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네스코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2015년, 수많은 한국인들이 처참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을 하며 목숨을

잃은 일본의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

로 등재되었음. 당시 일본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가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을 당하였음’을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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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알리는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 함으로써 등재가 결정된 바 있음.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은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희생자들의 비참했던 실상을 왜곡하는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이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규탄하고, 유네스코에 약속했던 후속조치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함.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군함도

세계유산 재검토 논의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


